
2026.03.13.(금) 증권사리포트 "아크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직접적인 수혜주"

아크릴
엔비디아 GPU 26만 장의 직접적인 수혜주
[출처] 신한투자증권 최승환 애널리스트

국내 유일 풀스택 AX 인프라 기술력 기반의 독보적 성장세 전망

신한투자증권은 아크릴에 대해 국내 GPU 도입 확대에 따른 독점적인 수혜가 가능하며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AX 대전환 수혜주라고 분석했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국내에 공급할 예정인

26만 장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인해 1조 원 이상의 수주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크릴의 핵심
솔루션인 GPU베이스는 특정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범용성을 바탕으로 이더넷 환경에서 인피니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매출액 304억 원 달성과 함께 영업이익 49억 원
으로 흑자 전환하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중립을 제시했다.

📌최근 발행한 증권사리포트 중 투자자에게 도움되는 리포트를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내용은 증권
사 홈페이지(링크삽입)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www.shinhansec.com/


RF머트리얼즈
광모듈 수요가 끝이 없다
[출처] 하나증권 김홍식 애널리스트

CPO 기술 전환과 글로벌 공급 부족에 따른 강력한 수혜 전망
하나증권은 RF머트리얼즈에 대해 AI로 인한 트래픽 폭증으로 서버 내 구리선이 광연결(CPO)로 빠르게 대체

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구리선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AI 서버 시장에서 CPO 채택은 필수적이며, 미국과 유럽 내 중국 업체 퇴출로 인한 공급 부족 상황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설비 확충을 바탕으로 2026년 매출액 927억
원, 영업이익 145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80,000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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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이치에이
자기주식 7.0% 보유 중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미국·인도 신공장 가동을 통한 외형 성장 및 주주 환원 기대

하나증권은 피에이치에이에 대해 2025년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으며, 미국 및 인도 신공장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송선재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미국 조지아 공장의

매출 기여와 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현지 고객 확보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 현재 시가총액의 75%에 달하는 풍부한 순현금 보유와 상법 개정에 따른 7% 수준의 자기주식 소각 가능

성 등 자산 가치와 주주 환원 매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000원을 유지했다.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https://www.hanaw.com/main/research/research/RC_000000_M.cmd


헥토이노베이션
사업다변화에 성공, 역대 최대 매출 달성 지속 전망
[출처] 유진투자증권 박종선 애널리스트
7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 갱신 및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

유진투자증권은 헥토이노베이션에 대해 모든 사업 부문이 성장세를 유지하며 7개 분기 연속 분기 최대 매
출액을 경신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IT정

보서비스의 고객 다변화, 핀테크 부문의 글로벌 가맹점 확대, 헬스케어 부문의 신규 브랜드 런칭을 통해
2026년 1분기에는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 연간 실적 또한 매출액 4,373

https://www.eugenefn.co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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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원, 영업이익 629억 원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밸류에이션 매력을 반영해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빅텍
단순 테마 아닌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다
[출처] SK증권 나승두 애널리스트

수주잔고 급증과 K-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본격적 이익 국면 진입
SK증권은 빅텍에 대해 과거 북한 도발 테마주라는 인식을 벗어나 전자전 시스템 및 특수 전원 장치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나승두 SK증권 애널리스트는 2025년 영업이
익이 전년 대비 141% 증가한 44억 원을 기록했으며, 수주잔고가 2022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1,700억 원

을 돌파하며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K-방산의 주요 수출 품목인 유도무기체계와 레
이더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성장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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